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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오늘 사회에서 인간의 사회관계를 처리함을 가리킨다. 즉 서방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 3권분립, 사회의 상대적인 공평을 유지하는것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사람들이 말하는 “정치”는 마레주의 개념이고 국가는 진압하는 기관이며 어떻게 사람을 진압하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며 통제하는가를 선양하고 있다. 이속에는 음모괴계외에 다른것이란 전혀 없다. 


수련이 추구하는 것은 “정치”와는 판판 다르








다. 수련은 어떻게 우주의 진상을 료해하고 자신의 생명을 높은 경계로 돌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는 인간의 개인사욕을 위해 다른 사람을 기편한다. 파룬따파 수련자는 중공의 참혹한 박해에 대해 민중들에게 진상을 이야기하고 “천멸중공”의 천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거짓말속에서 깨여나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정법수련자가 고난속에서 바른 믿음 (正信)을 견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대선대인하는 도덕경지의 체현이다. 








수련은 “정치”와 관계없다








빠리시장 버트랜드 


파룬궁협회의 소개를 청취





지난 10월10일, 프랑스사형폐지30주년기념활동에 특별요청을 받은 프랑스파룬따파협회는 중공이 파룬궁


학원의 생체에서 기관적출한 잔폭한 죄행을 폭로했다. 


빠리시장 버트랜드는 파룬궁전시구역에 와서 파룬궁협회 책임자들의 소개를 청취했다. 프랑스파룬따파협회 책임자 당한룡은 시장에게 파룬궁학원들을 잔혹하게 박해한 중공의 죄행을 폭로하고 나서 유관자료들을 그에게 드렸다. 











쩐싼런을 수련하는 파룬궁학원들





각계에서 중국국적 파룬궁학원을 


보호해줄 것을 한국에 호소





며칠동안 각계 인사들이 한국정부에서 중공의 압력에 굴복하여 한국에 있는 중국국적 파룬궁학원들을 중국으로 되돌려보내는데 대해 분분히 견책하고 한국이 파룬궁학원들을 보호해줄것을 호소했다. 2011년 9월20일, 미국국회외교위원회 인권주석 크리스 스미스(윗사진) 의원은 청문회에서 성명을 발표하여 한국정부가 파룬궁학원들을 되돌려보내는것을 정지하고 그들의 신분을 보호해줄 것을 정중히 독촉했다. 


2011년 9월21일 캐나다 전 아태사 사장 데이비드 길고어(중간사진)는 한국정부가 캐나다 등 서방국가들처럼 “제네바공약”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파룬궁학원들의 피난을 보호해줄 것을 호소했다. 


유럽의회 부주석 에드워


드 맥밀런-스콧(아래사진)선생은 한국대통령 이명박에게 편지를 써 한국에 있는 파룬궁학원들을 보호해줄 것을 한국정부에 호소했다. 





홍화、육체가 썩지 않은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2010년11월30일 복건 장주 룡해시9호진 림전암사궁전을 재복원하려고 땅을 팔때 파묻힌 항아리속에서 완벽한 육신을 발견했다. 이 유체는 림전암사의 한 녀거사의 것이다. 그의 속명은 “진주”이고 법호는 “주고”이다. 그는 1906년에 태여나 1978년에 원


적하여 항아리에 넣어 파묻었다. 


썩지 않는 육신은 수련계의 보편적현상으로서 구화산만 해도 14기의 육신이 썩지 않는 진신이 있었다. 선종 제6조 혜능화상이 육신상은 광주 남화사에서 공양한지 1300년이 된다. 그외에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육신불상으로는 지상보살 제3대 응신이라고 불리우는 청조 대흥화상, 새로 세운 지장사의 자명화상육신, 통혜선림 승려석인의사태진신, 현대의 명정법사와 안양현석응진경내의 령천사의 오운청로인 등이 있다. 이러한 썩지 않는 육신은 많은데 무슨 비밀이 아니다. 


서장 불교 밀종수련에서 도를 얻은 활불이 열반할때 홍화(虹化)현상이 나타나 활불의 신체가 순식간에 한가닥의 무지개로 변해 떠나갔다. 1952년에 중공서장지역 최고군정장관 해방군18군 군장 장국화가 목격한데 의하면 한 활불이 중들이 전부 와서 그의 주위에 빙 둘러앉자 그 자리에서 공중에 떠올라갔다가 그자리에 떨어지고 3번째로 공중에 떠오를 때 우뢰와 같은 소리가 나더니 활불은 삽시에 보이지 않고 한송이 붉은 구름이 되여 날아갔는데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장족은 특이한 민족으로서 전민이 거의다 부처를 믿고 있다. 홍화는 독특한 현상으로서 세인들로 하여금 생명본질에 대해 탐구하도록 하고 세속에 깊이 매혹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속으로부터 부처에 대한 지향이 생기게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세계각지 어디에나 다 있다. 이것은 역시 현대과학으로 해석할수 없는 현상이다. 이것은 불법수련자가 수련성취의 하나의 표지이라고 말할수 있다. 부처를 믿고 불경을 지도로 삼아 수련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끊임없이 승화시킨다. 그러므로 그들이 열반할때 안정하고 상화하며 기묘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생명이 위급해진 아들을 위해


패쪽을 들고 거리에서 하소연





지난 9월13일, 흑룡강성부금시 파룬궁학원 리소철(李绍铁)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부금간수소에 갇혀 온갖 박해를 받아 생명이 위급하게 되였다. 90세에 가까운 리소철어머니는 부금시공안


국 국장을 찾아 아들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도리여 공갈위협을 당했다. 할수없이 그의 어머니는 공안국문앞에서 패쪽을 들고 서서 고향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박해로 세상뜬 호사장


지난 9월7일, 성도시파룬궁학원 왕명용(王明蓉)호사장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신진세뇌반에 갇혔다. 그는 악경들에게 구타당하여 10일도 안되여 비참이 세상떴다. 











박해





폭로





연변박해소식





■ 조양천 파룬궁학원 왕염(王艳)은 불법적으로 로동교양 1년3개월 판결을 받고 장춘으로 갔다.


■ 도문시 파룬궁학원 목항순(穆恒顺)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화룡시간수소로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10월9일, 도문시 파룬궁학원 로홍원(卢洪源)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였다.


■ 7월26일 오전, 훈춘림업국 파룬궁학원 황가진(黄家珍)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연길시로 압송되였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파룬따


파를 적대시하고 있


는 모든 사람들은 즉


각 박해를 멈추고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기를 바란다.




















